
백원국 차관 민자철도 지원기구 출범 교통 혁신 지원할 것2 ,“ , ”

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뭉치는 민자철도 실현의 플랫폼 역할 주문 -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 차관2 은 월 일1 16 화( ) 오후 시 세종국책연구 3

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‘ ’ 에 

참석했다.

   * 참석 차관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경영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철도공단 부이사장 등: 2 , , , 

□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 

하고, 정부가 약속한 “수도권 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30 , 시간 생활권1  

시대 를 열기 위해 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.

ㅇ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“ 민간의 재원, 창의와 효율을 

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

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면서 ” , 

ㅇ 민간은  “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, 경제성 있는 

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” .

ㅇ  또한, “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

하여,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 을” 당부했다 .

□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사업법「 」 시행(’23.10.19. )에 따라 국토부가 

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, 

ㅇ  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‧ ‧ ‧  민자사업 

발굴기획‧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, 실시협약 체결관리, ‧ 유지‧관리 

평가, 민자철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(DB) 등 민자철도 관리 감독 ‧  

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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